
만해축전 법어150812 

법  어

염천 의 날씨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 ( ) . 炎天

만해마을은 설악에서 발원하여 백담사 앞을 굽이쳐온 북천 이( ) , 北川

한 여름의 더위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계곡의 청량함을 머금은 바람이 . 

잠시 무더위를 잊게 합니다.

우리는 해마다 만해스님을 기리는 축전을 열고 있습니다 만해스님은 . 

수행자이자 위대한 시인이었고 독립 운동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제국, . 

주의에 온 몸으로 저항했지만 만해의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

한 비폭력 평화주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통해 민족을 계몽하는가 , . 

하면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불교의 혁신과 민족적 역할을 일깨우는데 , 

힘을 쏟으셨습니다.

올해 만해대상 역시 이와 같은 만해스님의 사상에 따라 수상자를 정한 
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상하시는 분들은 곧 정의와 인권. , 

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핍박받은 이들과 함께 하며 문학과 , , 

예술의 구현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현시대의 

선구자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와 같은 일을 묵. 

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그 공적을 치하할 수 있는 것은 상을 

받은 분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게 된 우리 모두, 

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. 

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, 

사람들에게 만해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삶의 

공로자들이십니다 현대인들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와 지혜를 전달하여 . 

진정한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과거와 미래를 . 



이어주는 시대의 책무자라는 서원으로 어려운 이들의 벗이 되고 항상 , 

따스하게 대하는 사섭법 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( ) .四攝法

만해스님은 여름밤이 길어요 라는 시에서 당신이 계실 때는 겨울‘ ’ ‘

밤이 짧더니 당신이 가신 후에는 여름밤이 길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, ’ . 

고 그 긴 밤은 슬픈 음악이 되고 아득한 사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, . 

그러기에 만해 스님이 말씀하신 당신 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‘ ’

분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이며 비옥한 옥토가 가득한 희, , 

망으로 안내하는 자비의 실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. 

당신 들을 만났습니다‘ ’ . 

오늘 만해대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긴 겨울밤을 짧게 만드시

는 당신 들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헌신 그리고 문화와 ‘ ’ . , 

예술의 진흥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만해의 화신들이십니다. 다시 

한 번 축하를 드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으로 감사의 인, 

사를 전합니다.

뜻 깊은 오늘을 함께하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

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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